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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우리말 어휘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는데， 어 

휘 체계의 안정성으로 보면 외래어는 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지 못하다. 신제 

품이 하루가 멀다하고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와 곧 우리에게 소개되는 세상에 
서 새로운 상품명， 새로운 개념이 우리의 어휘 체계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오늘날 외국의 문물을 수입하였을 때 번역 차용을 하면 그 단어는 

고유어나 한자어의 체계에 들게 되며， 그대로 발음을 한글로 적게 되면 외래 

어가 되고 만다. ‘전화기， 인쇄기 ， 복사기 ’ 둥은 외래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 
만 ‘삐삐， 컴퓨터 ， 프린터 ， 돼스’ 둥은 외래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붓， 고무， 
구두， 냉비 ， 비단， 자주， 사탕， 성냥， 숭늄， 차례， 핑계， 시늄’처럼 그 수입 시기 

가 오래되거나 단어의 발음이 국어의 것과 일치되어 외국어라는 어원 의식이 

약화되면 외래어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어로 생각되는 외래 

어와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어화된 정도(程度) 
가 약한 것은 외국어 의식이 남게 되고 그 정도가 큰 것은 외국어 의식이 없 
어지게 된다. 결국 국어화의 정도와 외국어라는 어원 의식은 서로 반비례 관 
계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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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어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외래어 표기법1 )의 기본 원칙에서 밝힌 

대로 현행 24자모와 7개의 받침으로 적고 파열음에 된소리를 피하는 것은 외래어가 

국어의 구조를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래 

어의 1음운은 1기호로 적는다고 한 것은 외국어의 발음뿐만 아니라 외국어의 음운 

의식까지도 보장하려고 하여 외국어와의 대응을 의식시키려 하고 있다. 표기법의 원 

칙이 상반된 두 가지를 다 보쌍하려고 한 것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국어를 

우리의 표기법에 맞게 적으면 곧 외래어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다. 영 

어의 ‘오소리， 이벤트1 모션， 에이전트’ 등. 그래서 마지막 항에서 이미 굳어진 외래어 

는 관용을 인정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현행 외래음 

을 중심으로 하는 표기만 되는 것을 경계하여 둔 조항이다. 그러나 국어연구소(1986， 

1987, 1988)의 ‘외래어 표기 용례집’은 주로 유동적인 표기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의 표 

준적 표기를 보인 것일 뿐이며， 정착된 외래어의 용례를 보인 국립국어연구원 

(1995a)의 ‘기본 외래어 용례집’에서 관용적 표기를 보인 것은 ‘빵， 삐라， 카메라’ 정 

도이다. 이는 한편으로 일본어 외래어에 관한 것은 제외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어 외래어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고 몇 가지 문제점과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 외래어 표기법의 원척 

현행 외래어 표기법2)은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랍표， 제3장 표 

기 세칙， 제4장 인명 • 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표기의 기본 원 

칙은 5개항3)으로 되어 었다. 

1) 이상억 ( 1982)에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정해지기 이전까지의 경과와 문제점을 보였으 

며 참고 문헌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현행 외래어 제정에 관한 소개는 김완진 (1991) ， 
일본에서의 외래어 문제는 우메다(1991) 이 자세하다. 일본의 외래어 표기에 관해서는 
강인선 (1993)에서 간단히 다룬 바 있다 

2)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1986. 1. 7.)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1992. 
11. 27.), 문화체육부 고시 제 1995-8호(1995. 3. 16.) 퉁 순차적으로 덧불여져 왔다. 국립 
국어연구원(1995a) 참조. 

3)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 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척으로 1기호로 척는다. 
제3항 받침에는 ‘ -'， L ，2.， U ，님， λ ， 。 ’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혜는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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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본어 표기법 

표기 일랍표 중에서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가운데 논의에 관련되는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 나 
한 ;E그 

어 「r=- 어 중·어 말 

1; i누 7 'T 그 가 기 구 게 고 @ 카 키 쿠 케 코 

’7 
-f γ T F 다 지 쓰 데 도 @ 타 치 쓰 테 토 

켜’ 4 그 I 크 야 와 유 봐 요 @ 야으l 유돼요 
η (4) 멍 (.:L) 7 와 (이) 울(에) 오 @ 와 (이) 운(에) 오 
‘/ @ L 

1;+ ;f 7+ 7’ 그「 가 기 구 게 고 @ 가 기 구 게 고 
-+f ;; ;( -t! :r 자 지 즈 제 조@ 자 지 즈 제 조 
;r T 、γ f ’ F 다 지 즈 데 도@ 다 지 즈 데 도 

=ti' 추그 후크 7}: 규 교@ 카 큐 쿄 

;; 1’ γ ‘*그 :y 크 자 ~ 조@ 자 ~ 3.ζ-

71’ 7 그 千크 자 ~ 조@ 차 4ζ- ~‘-

우선 대조표에서 가나의 제시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가나 난에 가타카나만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어의 표기는 

한자와 히라가나를 섞어 쓰는 것이고 가타카나는 외래어나 의성 의태어 따위를 

적는 데에 쓰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글과 대조하여 보아야 할 것은 히라 

가나이고 가타카나는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칙이나 용례집에 예 

를 보인 것들의 표기도 히라가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가나의 항목 

에 현재 일본에서 쓰지 않는 음절이 불필요하게 들어 있는 점이다.@의 ‘ 1 ，工

(μ ， i) ’와 @의 ‘'/ (j)’는 일본어의 음절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다. 밑 

줄친 음절들은 표에서 삭제하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의 ‘(후)’와 ‘(.:L )’，@의 

‘솟’와 ‘?’ 곧 히라가나로는 ‘&、 & 、 'I?、 →1’는 소위 ‘역사적 철자법[歷史的t反名 

遺μ ]’에서 쓰였던 것으로 1946년 ‘현대 철자법[現代j、캉 "?1J、 μ] ’ 이후에는 쓰이 

지 않던 문자이다(뒤에서 보일 일본의 외래어 표기에 쓰이는 가나와 부호표를 

참조.) . 한데 1986년 ‘改定現代m名遺μ’에서 철자법의 선택을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맞겨 역사적 철자법도 쓸 수 있다고 하여 이들 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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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변에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의 ‘장('7 )’는 일본의 음절표에 나타나기 

는 하나 12세기에 이미 독자의 음가를 상실한 것인데 일본어의 목적격 조사 표 

기 기능으로만 쓰도록 현대 철자법에서 규정한 글자이다. 

일본어 외래어 표기법에 보이는 문제점을 몇 가지 들어 보자. 

문제점 1. ‘긴카쿠지’는 ‘金聞좋’인가 ‘銀開츄’인가. 

기본 원칙의 제2항인 외래어 1음운은 1기호로 적는 것이 COOXID@에서 무너 

졌다. 일본어의 무성음은 어중에서는 유기음으로 적는데， 어두의 무성음은 유성 

음의 표기와 같아져서 @의 어두 표기가 @의 것과 같아졌다. 그래서 ‘긴7'}쿠지’ 

는 京都에 있는 두 개의 다른 절을 다 나타내게 되었다. 일본어 표기에서 어두 

무성음을 한글의 평음 ‘-', c., 1:1 , .Ã’로 적는 것은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 

안에 있었고 그것이 1958년 문교부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에서는 1음운 1 

문자의 정신에서 어중에서와 같이 한글의 유기음 ‘견， E , 고，.7.’ 한 가지로 적 

도록 하였던 것인데 이후 각계의 반대와 불만에 따라 현행의 표기법에서 평음 

표기로 돌아간 것이다. 일본어의 어두 무성음이 한국어의 유기음보다는 기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유사한 평음으로 적어도 된다고 본 것이다. 그 점 

을 셜사 높이 평가한다 해도 기본 원칙에 예외를 만든 점， 또한 金開좋를 ‘킨카 

쿠지’로 적으면 ‘긴카쿠지’와는 구별이 된다고 하는 변별력을 얻을 수 있는 이점 

을 버련 것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 하겠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일본어의 

음상을 존중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나 일본어의 소위 撥륨(λ ， ν)@의 경우 그 

후행읍의 조음점에 대응되는 비음이므로 saNma seNdai kiNki 퉁은 [삼마， 센다 
이， 깅키]처럼 한글의 음소로 존재하는 변이음 [0 , L , 0]으로 나타는데도， 곧 

그와 같이 적을 수 있음에도 1문자를 고수하여 ‘산마， 센다이， 긴키’로 한 것과는 

일관성을 잃은 형명이 맞지 않는 조처이다. 오히려 한 번의 예외를 둔다면 @의 

경우를 택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악센트 

에 관한 것이다. 동경어의 경우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높낮이는 ‘低高’ ‘高低’처 

럼 반드시 반대인데 수적으로 ‘저고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글 표기에서 기음 

은 평음보다 강하고 높게 발음되므로 어두에 기음을 쓰면 단어의 높낮이로 볼 

때 ‘고저형’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고형’에 어긋난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 

므로 어두에 기음을 쓰는 것을 피하는 것은 단어의 높낮이에 맞춘 무의식적 고 

려일 수도 있다. 

어두 유성과 무성의 대립을 보이는 지명으로 현행 표기법으로 옮기면 똑 같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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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이 있다. ‘ ε ì? $ 7 (途中， 시가현)’과 ‘ε 용 $ 7 (土뾰 도쿠시마현)’는 ‘도추’ 
로 되며 ， ‘ ε 7t 좋(堂島， 오사차시)’와 ‘ ε C 좋(戶島， 에히메현)’는 ‘도지마’로 된다. 
외래어의 1음운을 1문자로 적는 원칙이 깨진 것은 대조표의 cv@@행의 것들 

인데， ‘자， 조’는 무려 3종의 가나를 표기하게 된다. 이것은 @행 음절의 자음이 
갖는 구개성이 @행의 것과 다른 차별성이 문제되었다기보다는 국제 음성 기호 
의 유성 마찰음과 유성 파찰음 [dz，d:3]을 ‘ Z’으로 표기하는 원칙에 국어의 ‘자， 
죠， 쥬， 차， 쳐， 축 츄’가 ‘자 조， 주， 차， 처， 초， 추’로 발음된다는 이유에서 표기 

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 ‘힌， t~’의 발음이 [dza, c@]4l이므로 둘 다 

‘ Z’이 된 것이다. 위 표 가나 음절표의 @이하는 소위 械륨 음절로 윗 부분의 탁 

음 부호가 없는 음절틀에 비해 2-3세기 가량 나중에 성립된 음절들이다. 이들 
음절은 한자음의 표기에 주로 이용된 것들로서 한자의 음을 보다 변별적으로 

적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위 柳륨節을 한글 ‘야， 유， 요’로 균일하게 옮길 수 있 
는 균질성을 파괴하면서까지 또 기본 원칙을 어기는 표기를 할 만한 충분한 이 

유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표기법이 발달될수록 자세한 구별을 하는 것에 역행 
하는 것이라 하겠다. 

@행의 한글 표기를 ‘자， 쥬， 죠’로 하면 위와 같은 동음 표기를 피할 수 있으 

며 아울러 일본의 가나로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여 옮기는 심리적 
부담을제거할수 있다. 

문제점 2. ‘오노’는 ‘大野’인가 ‘小野’인가? 

표기 세칙의 일본어 표기에 관한 조항을 살펴 보자. 

제1항 촉음( 1足륨) r ‘/J는 ‘ λ’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17"/컨디 삿포로， 1-"/ 1- 1) 돗토리， 걱 ? 方 47 옷카이치 
제2항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후그 ? ν 그'7(九J’|‘1)규슈， 二 41l 7>(新鴻)니가타， 1-'7추크'7(東京)도 

쿄， 才 才-17"力(大版)오사카 

문제가 되는 제2항의 경우를 보자. 장모음의 표기는 1958년의 표기법에서 같은 
모음을 거듭 적기로 한 것， 즉 yard[ja:d]를 ‘야아드’로 적는 것이 표기상 불편하 
다는 지적 때문에 논의되면서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일부 고유어나 한자어 
의 발음에 장단의 대립이 있으나 그 표기를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외래어의 장 

4) ‘樣準語를 위해서'(1924)에서 五十훌의 發흡을 제시하고 었다. 분차쇼(1991: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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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표기를 일체 없댔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1958년의 문교부 표기법에서는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자모의 대응을 보였고 일 

본어의 경우 일본어를 로마자화하고 그것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東京는 

일본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면 ‘tôkyô’로 장모음은 모음 위에 -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토오쿄오’로 적으려면 2음절로 보이는 것， 또 한자 표기로 

는 2음절인 것을 4음절로 적는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1음절 ‘strike’를 ‘스 

트라이크’로 늘여 적는 영어권의 .7.}음군도 아니므로. 그러나 일본의 가나에 직접 

대응시쳐 적는다면 그러한 부담은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 ε 5 흥 J: 7 ’는 4음절어 

이고 이를 4음절로 적는 것이 잘 맞아 떨어진다. 이것을 지금처럼 ‘도쿄’와 같은 

표기를 하는 것은 로마자 표기에서 옮길 때에 적절한 방식일 것이며， 한자 의식 

에 근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장음을 적지 않으면 장단 대립이 있 

는 명칭이 변별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생긴다. ‘오노 씨’라고 하면 ‘大野 씨’인지 

‘小野 씨 ’인지 알 수 없다. ‘ t:st:H1)’와 ‘:B-O)’장음을 표기하면 3음절어 ‘오오노’와 2 

음절어 ‘오노’가 된다. 또한 인명 지명의 경우 원어로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이 큰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 예의 지명과 혼동될 것으로 ‘ l二 -Il t:.(仁方， 히로시마 

현) , 니가타’와 ‘ :B-연 h、( I'J、板) , 오사카’가 있다. 또 ‘ '=7 추좋(高山， 야마구치현)’ 

와 ‘:추좋(湖山， 돗토리현)이 있으니 문자의 수만큼 우리 한글음절을대응시키 

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대어의 장음 표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전에는 발음 

란에서 그 장음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외래어 외국의 인명 지명의 발음까지 사전 

에 발음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문제가 있다. 

일본의 현대 철자법에서 일본어의 장음 표기는 같은 모음자 ‘1:;， μ ， 7 ，.z，:B-’를 

이어서 쓰도록 되어 있다. 그중 일본 한자음의 장음은 [e : ], [0:] 두 가지인데 그 

각각의 가나 표기는 ‘ μ ， 7 ’로 하고 었다. 우리의 현행 표기법에서는 후자의 것만 

을 장음으로 보아， [e : ]에 해당하는 el를 ‘에이’로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동경어에는 이중모음 ‘에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어 단어 ‘A-line’을 ‘x.-'7 ., ν 
(에에라인)’이라고 발음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시대 명칭들은 모두 한자 2자로 

되어 있는데 ‘平安(^， P 1:; λ) , 院政(pλ-tt p), 大正(건 pL J: 7) , 明治(φμ t: ), 

平成(^， p쉰 μ) ’ 등은 장음을 갖고 있어 4음절어 또는 3음절어이지만， 현행 표기 

법대로 적으면 ‘헤이안， 인세이， 다이쇼， 메이지， 헤이세이’가 되는데 이는 ‘에이’를 

장음으로 보아 ‘헤안， 인세， 메지， 헤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첼제의 발음과는 괴리 
가 있어도 음절을 확보하게 되어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 일본어 외래어의 표기는 

일본의 가나를 기준으로 해서 적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 일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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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펀 1960년 이전의 사전에 올린 일본어의 표기형에 장음이 표기된 

예는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고리까시(그 7 1) 方 ν) , 스모(Â7 

7) , 아까보(7 力 *7) ， 마짱(7-;/ 1' ν) ’ 등(문세영 (1954)). 이것도 현재보다 

한자에 친숙하여서 한자의 음절수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적 

동기가 았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高利貨， 相傑， 亦뼈， 廠隻’ 등. 

문제점 3. ‘돈까쓰’， ‘돈까즈즈’， ‘돈카쓰’， ‘돈까스’， ‘돈가쓰’ 어느 것이 옳은 표기인가? 

이 낱말은 아직 우리의 국어대사전에 오르지 못한 말인데， 음식으로서 ‘포크 

커틀릿’이 일부 사전에 올라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음식점 메뉴에서 볼 수 있는 

이 단어는 표기가 일정하지가 않다. 

우선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일본어의 표기에 따르면 ‘돈카쓰’， ‘돈가쓰’(隊+가 

쓰)가 맞으며， 1958년부터 1984년까지 쓰인 문교부 표기법에 의하면 ‘돈카쓰’(첫 

읍절을 한자어 ‘股’으로 볼 때)이거나 ‘동카쓰’(첫 음절을 ‘ k λ’으로 볼 때)이며， 

그 이전의 기준에 의하면 ‘돈까쓰’이다. 원어는 ‘股方 ?’로 이 낱말 표기의 첫음 

절이 ‘降’의 음을 나타낸 것인지， ‘ ε λ’을 표기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아 

마 전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은 국어 순화 자료집의 순화 대상어로서 올라 있으나5) 만일 이 낱말을 

사전에 올리려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 

기가 있는지 조사하여， 굳어진 표기 관용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의 표기에서 시기적으로 오랜 어형을 택한다면 ‘돈까쓰’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파열음은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외래어 표기 기본 원칙 4항) 

는 제한에 위배되는 것이다. ‘돈까스’는 된소리가 이어서 나는 것을 피한 어형이 

지만 ‘가스， 까스’와 연상이 되어 음식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관용어형의 선택에는 표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전문가가 신중하고 또 꾸준하게 작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것은 아니다. 외래어에 관하여 우리 

의 어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국어 순화 자료집에서 ‘돼지고기(너비)튀김(밥)’으로 순화하였으며， ‘•’ 순화용어 사용 
권장 항목으로 되어 있다. ‘오탱， 우동’은 각각 ‘꼬치(안주)， 가락국수’로 순화하여 ‘×’ 
순화한 용어만을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단어를 싣지 않고 있는 사전에서 ‘오탱， 
우통’은 싣고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이 단어를 사전에 싣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립국어연구원 (1995c) 식생활 용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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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한글 맞춤법， 총칙 제3항) .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표준어 규정， 표준어 사정 원칙， 총칙 제2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외래 
어 표기법， 기본 원칙 제5항) . 

일본어 외래어의 경우는 일반 용어의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서 다루어져 있지 

않다. 용례집은 로마자로 된 원어와 한글 표기로 되어 있을 뿐이다. 

일본어는 우리와의 독특한 관계에 있어서， 서양 외래어의 수입과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음은 사실이다. 일제 식민지 기간에 일본어가 우리 민족의 공용어로 

쓰였던 관계로 광복 이후 일본말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어를 외래어로 거론하기조차 어려웠던 바가 있었다. 일본어에 관한 
한 구어에는 있지만 문어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들이 있었다. 한글 학회의 큰 
사전(1957) 에 일본어 어원을 가진 일반어가 불과 20개였던 것이 한글 학회 우 

리말 큰사전(1992)에서 일본 한자어를 제외한 일본어 기원의 일반어 수가 90여 

개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간의 사정을 보이는 것이다. 이제 국어 순화 작업의 성 
과 위에서 일본어도 외래어로 정착된 것을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이 표현된 것이 
며， 한충 성숙한 국어 사전의 면모를 갖춘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표제어의 
표기에 대해서는 약갇 논의할 바가 있다. 

1) 큰사전(1957) 에 실린 말: 가께수리， 가다꾸리， 가다방， 가마니， 가마보꼬， 

구루마， 다꾸앙， 다마네기， 템뿌라， 스데끼， 오탱， 우동， 유담뽀 

2) 우리말 큰사전(1992)에서 제외된 말: 가다꾸리， 가다방， 템뿌라， 스데끼 

3) 우리말 큰사전(1992) 에 어형이 바뀌어 실린 말: 가마보꼬→가마보코， 유담 
뽀→유단뽀 

1)의 표기를 살펴 보면， 

어두 무성음은 평읍(1 ， t:, λ 등)으로 적은 것: 가께수리， 가다꾸리， 가다방， 

가마니 ， 가마보꼬， 구루마， 다꾸앙， 다마네기， 댐뿌라， 스데끼 

어중 무성음은 된소리 ('1 ， titi 둥)로 적은 것: 가께수리， 가다꾸리， 가마보꼬， 
다꾸앙， 댐뿌라， 스데끼 

어중 무성음을 명음( t::，님)으로 적은 것: 가다꾸리， 가다방 

撥륨(λ)을 어말에서 ‘。’으로 적은 것: 가다방， 다꾸앙， 오맹， 우동 

撥륨(λ)을 어중에서 ‘ n’으로 적은 것: 템뿌라， 유담뽀 등은 당시에 행했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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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의 일단을 알 수 있다. 어중 무성음을 된소리로도 평음으로도 적은 것은 단 

어별로 관용 표기가 생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2)의 예들 가땐1 ‘가다꾸리→녹말가루， 템뿌라→튀김6) ， 스데끼→지팡이， 가 
다방→비스킷， 건빵’처럼 순화되어서 삭제한 것인데， ‘가다방’의 뭇풀이 ‘@단단 

하게 구운 팡7) ， @얽은 얼굴을 농으로 이르는 말.’에서 @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순화된 말이 그 뜻까지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의 예는 관용 표기를 고친 예이다. ‘가께수리， 다꾸앙’은 그대로 두면서 ‘가 

마보꼬’를 현행 외래어 표기로 고쳤고， ‘오탱， 우동’ 따위는 그대로 두고 ‘유담뽀’ 

를 고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관용 표기의 인정이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보 

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큰사전(1992) 에 실린 90여 개의 항목.8) 가운데 ‘가리방， 

6) ‘남북한 언어 이질화 갈수록 심화’ (1996， 11, 4，동아일보 문화연)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다. ‘ 。교수는 또 뭇이 달라진 경우도 많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통일 
후 남북 주민 간의 의사 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유격대라는 의미로 쓰이는 ‘빨치산’이 북한에서는 ‘혁명적 영웅’을 뜻 
하고 튀김이라논 의미의 외래어 ‘데뿌라’가 북하에서는 ‘영터리’라는 의미로 밴칭되었 

단늘경4 ‘백만장자’ 역시 남한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을 뭇하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근 
로인민을 착취해 부를 추구하는 자본가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게 。

교수의 설명이다.‘ 
밑줄친 부분은 일본어 ‘tλ~ij ， 天楚羅’의 다의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日 本國語大蘇典
(/J뺑館)에 의하면 ‘@어개류에 물에 캔 밀가루 옷을 입혀 참기릅， 씨앗기름 등으로 튀긴 
에도시대에 시작한 요리，@밀가루를 반죽한 것을 기름에 튀겨서 설탕옷을 입힌 과자 @ 

(표면과 내용물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서 )겉만 번지르한 것， 가짜 학생에 비유된다.’가 그 
뜻이다. 결국 남북한에서 원어의 Q)@ 의미 부분을 각기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 다. 

7) ‘빵)을 큰사전 (1957)에서는 ‘팡’의 비표준어로 삼았다. 

8) 한글 학회 우리말 큰사전(1992) 표제어에서 어원이 일본어인 것 (혼종어 포함) 중에서 
일본 한자어를 제외한 항목들· 
가께수리， 가나， 가다마에， 가리방， 가마보코， 가와사껏병 ， 게다， 게다스리 ， 고다쓰， 고데， 
고마보코 고마부에， 곤냐꾸， 곤로， 곤색， 구루마， 구루마꾼， 나고야종， 니주바시·사건， 다 
꾸앙， 다다미， 다라이， 다마네기， 다무시， 다비， 단도리 ， 단뽀뽀， 데빠리， 덴마선， 도꼬로 
마， 도끼다시， 도사견， 레루， 류큐·말， 마구모， 망가， 메지， 멕기 ， 모찌， 몸빼 ， 무라타·반응， 
미나마타병 , 베다·조판， 벤또1 맹끼 ， 맹끼·장이， 앵끼·철， 맹껏·집， 사꾸라， 사루다， 사무 
라이， 사시미， 사이， 샤미센， 세끼이따， 쇼리， 수기 ·목， 스끼야끼， 스리소매치기) ， 스리(준 
치)， 스시， 시가라， 시가라미 ， 시마이， 시모노세키 조약， 시보리， 신뺑 ， 아마구， 아스카·문 
화， 아스， 아지 ， 앙꼬， 야미 ， 야지 ， 에도·시대， 에리， 엔， 오기늦·법， 오탱， 오야붕， 와꾸， 와 
카， 요시다꼬리하루살이， 요지 ， 요칸， 우동， 우루시윷， 유단뽀， 이로하， 인바이， 지지미， 
하꼬·방， 하루나， 하부차， 호리꾼， 호모，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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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 몸뻐， 맹끼， 앙꼬， 오야붕， 하꼬방’을 올리면서 ‘단뽀뽀， 덴마선， 요칸， 인바 

이 ’형을 택한 것도 그러한 예이다. 또한 아쉬운 것은 ‘가다마에’는 관용 표기라면 

‘가다마이’를 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도끼다시’ 같이 유성 

음을 된소리로 적은 어형을 관용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특이하다. 

외래어의 관용 표기는 기존의 것에 대한 추언 작업이지 앞서 가는 것은 아닐 

진데， 지금까지 하여 온 순화 작업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즘 새롭 

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일본 우동 전문점의 음식 이름을 보자. 

가쪽나베정식， 고모꾸우동， 구시까ξ 니까께소바 다누끼소바 덴뿌라돈， 덴뿌라정 

식， 돈까쓰정식， o}구로씨미， 오고노미자루， 유도후， 자루소바 (기 00 광고지) 

일본어를 그대로 한글 표기한 것인데， 이것을 보고 음식을 알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우선 우리말로 번역， 순화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가쪼나베정식→돈까쓰냄비정식 ， 구시까쪼→꼬치까쓰， 니까께소바→졸임고명 

온메밀， 다누끼소바→튀김우동， 덴뿌라돈→튀김덮밥，멘뿌라정식→튀김정식，마 

구로사시미→참치회， 유도후→두부탕， 자루소바→메밀국수’ 

나머지는 현행 표기법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고모꾸우동→고모쿠우동， 오고노미자루-→오코노미메밀’ 

또한 많이 눈에 띄는 것으로 ‘세꼬시， 데마끼’도 있다. 우선 관용 표기가 인정 

되는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이 말들은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나 우 

리 나라에 음식점의 메뉴로 소개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그 표기 

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처럼 외래어의 표기는 각 낱말마다 표기법에 따라 적을 것인지， 관용이 있 

는지， 있다면 어떠한 어형을 택할 것인지 자세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정해져 

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어느 개인만의 작업으로는 어려운 것이며 ， 꾸준 

히 조사하거나 연구한 개인의 작업을 검증하고 또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 

업할 수 있는 기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국어 사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이다9) 앞으로 발간될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 

9) 금성 국어대사전의 일반 외래어 60여 개 중 관용을 인정한 표기는 20개에 지나지 않으 
며 ， ‘다쿠앙， 요캉， 가다쿠리， 곤냐쿠’와 같은 어형을 표제어로 삼고 있다. 목적 사전인 

박숙희 외(1995)에서 든 3개의 일본 외래어 ‘메리야스， 옴에 ， 사쿠라’의 표기를 보아도 
표기 선정의 고민을 임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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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서 이 러한 노력과 연구의 성과가 집대성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3 일본의 외래어 표기 

일본의 어문 정책은 1946년의 한자 사용 제한， 철자법의 정비 등 강력한 개혁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1981년의 한자 사용의 완화 1986년의 철자법의 제한 

완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느슨하여진 경향이다. 외래어 표기에 관한 것도 같은 

경향에 있다. 1991년에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의 몇 가지 특정을 말하면， 첫째， 

일부 외래음 읍절에 대해 두 종류의 표기법을 인정한 것은 과거의 기준에 비해 

원음이나 원철자에 보다 가깝게 적을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표의 第2表)， 기존의 음절표에 없던 문자 결합을 안정하게 되었다. 즉 小字 ‘ 7 

、 4 、 ? 、 工、 *’를 사용하게 되어서， /ti, di/, /kwa, kwi, kwe, kwo/ 동 다양 

한 음절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로써 비교적 자유롭게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10) 둘째， 관용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표기 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과거의 표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고유 명사(인명， 회사명， 

상품명 등)에서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일본의 ‘외래어 표기(1991년 고시)에 쓰이는 가나와 부호 표’와， 새로 

정한 음절 표기에 관한 유의 사항에서 들고 있는 어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원문 

에는 어례의 원어가 없으나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덧붙인다. 

각 항에 제시한 어례는 각각의 가나 용법의 일례로 제시하는 것이며， 그 단어 

를 항상 그렇게 써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고시에서 강조하고 

있다. 

I. 第1表 요론쪽에 제시된 r ν 工 」 이하의 가나에 관한 것 

1) r ν 工 J r ÿ工 J: (예) ν 工 -力 -(shaker) ÿ 工 "J 1-工 νYν(jet engine) ν 

工 -7 Ä ~. 7 (A, Shakespeare) ~ 'T '7 ν y 工 口 (A, Michaelangelo) 

2) r子工 J: (예)1-工 - ν (chain) 7:工 Ä(ch않s) ?ν뚱工 Ä 5'-(地， Manchester) 

10) 새로운 음절형에 대한 한글 표기의 대웅을 해 보면 일본의 서양 언어 표기가 보다 원 
음에 가까워져 우리도 알기 쉽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편이가 일본에 

서 쓰고 있는 서양 외래어를 우리도 그대로 원고 쓰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 일본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133 

3) r ,/ 7 J r '/工 J r'/ ;;f J: (예) 그 ν? 工 jνν(Konzern) 方 ν'/ ;;f -;Hcan-

zone) 71 ν ν ? 工 (地， Firenze) 판-'/7)ν 1- (A, Mozart) 

4) r 7 1 J r 7 1 J: (예) 7 1 -/~-7 1 -(tea party) 71-쉰lν그 ν Yν(diezel 

engine) Y 1- 7 ν 71 "/'7 ν 71-(地， Atlantic City) 1-'二쉰 -:J 71(A, 

Donizetti) 

5)r77 J r 71J r 7 工 J r7 ;;f J: (예) 771ι(file) 7 1 - 1- (feet) 7 工 ν

ν ν '7' (fencing) 7 ;;f-'7 γνÂ (folk dance) /\ -:J 7 7 口-(地， Buffalo) 

7 11)~' ν ( 地， Phillipine) 7 ;;f Â '1 -(A, Foster) 

6) ry그 J: y그工'l 1- (duette) 7’ oY그--lj--(prαiucer) T그-1 (A, Dewey) 

II. 第2表에 제시된 가나에 관한 것 

1) r 1 工 J: (예) 1 工 lν -lj- νÁ(地， Jerusalem) 1 工 -'/(A， Yeats) 

2) r '7 1 J r '7工 J r '7;;f J: (예) ’I1Â후-(whisky) '7工 71ν '7' ?--추 

(wedding cake) Â 1- γ 7 '7;;f -:J T(stopwatch) '7 1-ν (地， Wien) Â 멍 工

-yν (地， Sweden) 

3) r '7 7 J r '7 1 J r '7工 J r '7;;f J: (예) '7 7 )ν7 -:J 1- (quartet) '7 1νfγh 

(quintet) '7工 ÂT 크 /'7- '7 (question mark) '7 ;;f-:$' ’) -(quarterly) 

4) r '7' 7 J: (예) '7'7777(地， Guatem외a) 서 7 '7" 71 (地， Paraguai) 

5) r ,/ 1 J: (예) 'J)νy 工二 '/1 ν(A， Solzenitsin) 

6) 사 이 r 1-' 7 J: (예) 1- 7-)ν-;;{ (地， To띠ouse) ~ ν 1-' 7-敎(Hindu-敎)

7) r '7" 7 J r '7' 1 J r '7' J r '7"工 J r '7';;f J: (예) '/‘ 7 1 ;f 1) ν (vioin) '7"1 -7" Â 

(Venus) '7" ~ -)ν(veil) '7';;f )ν ff(地， Bolga) '7' 1 '7' 7 )νT 1 (A, Vivaldi) 

':l ;;j- )ν 7-)ν U. , Voltaire) 

8) r 7 그 J: (예 )7 그-서(樂器， tuba) 7그二:l Y(地， Tunisia) 

9) r7 그 J: (예) 7 그-:l크 ν(fusion) Fν7 그 Â (A, Drefuss) 

10) rrγ그J: (예) 1 ν:$''/’그-(interview) ν캉그-(re띠ew) '/’그 1-\'-)ν( A-畵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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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表

7 4 η 工 :t 

h 수 7 ’T 그 ;/工

-Ij- γ x 쉰 、l T工

~ T 、7 T h 、'/7 ‘Y 工 '/:;1-

-j- - j{ ;t, / 71 

/、 E 7 ^ ‘ * 77 71 7 工 7 :;1-

7 ‘、‘ J,. :) 판 ;/.J:. 

켜? 二L 크 71 

7 1) )1-- ν 디 f그 

η 

7f ~ 7" 'T 그* 

-!f ; ‘; x 쉰 、f

~. T F 

l ‘ g 7 져f 
第2表

/、;

l ‘ E。 7 /、; 껴: 

추껴’ 후그 후크 
4 工

;,- 켜’ ;/ 二L Y 크 

T "'r T그 T 크 
’71 ’7 工 ’7 :;1-

77 71 7 .J:. 7 :;1-
二 f -‘ ::L 二크 

'/-1 
~"'r ~::L k 크 

~"'r ‘,::L 
1- ? 

; 크 

1) "'r 1) 그 1) 크 
7"7 

후 t’ "'"그 "'"크 
F ’7 

~ "'r Y ‘.그 >、; 3
r'f7 ，γ4 r'f r'f 工 r'l :;l-

~"'r g 그 E 크 
T 그 

~.-'(’ ι. 그 ~.크 
7 그 

ν(撥흡) 
r'f그 

γ(↑足륨) 

-(長音 符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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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일본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필자가 생각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주로 처리에 있어 불비한 정과 원칙과의 

상충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관용 표기의 중요성과 작업의 어려움을 보았 

으며， 일본의 외래어 표기에 쓰이는 새로운 음절표를 소개하였다. 이외에 일본 

의 문헌을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도 다루었으면 했으나 다루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외래어의 장음 표기나 파열음 표기에 관한 해묵은 논쟁을 다시 들 

춰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인명과 지명의 표기에 외래어 표기법을 그대 

로 따라 장음을 무시할 때에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우 

리는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재벌 l세가 

아닌 재벌 2세와 같은 여유를 갖고 우리 글을 부리어 쓰면 좋지 않겠는가. 무한 

히 가능한 우리 문자의 결합 가능성을 왜 궁색하게 한정하여야 하는가. 원음으 

로 환원이 손쉬운 표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그러한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인정 

하여 두면 좋겠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이 원고를 쓰는 동안 내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 

았던 것은 표기에서 형태가 단순한 것일수록 좋은 것인가 하는 것과， 외래어 표 

기를 국어의 표기 체계 속에 맞추어 넣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 원래의 목적인 국 

어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맞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 

이다. 굳이 일본과 비교하자면 일본어는 외래어 표기에 아예 가타카나라는 다른 

문자를 쓰고 있어서 어떻게 표기를 하든 외래어라는 표지는 계속 지니게 된다. 

문자가 따로 없는 우리의 경우 외래어 표기를 국어의 구조에 전부 맞춰 버리면 

외래어라는 표지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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